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66-75,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6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66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을 중심으로

이종란1*, 박선정2

1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여주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Jong-Lan Lee1*, Sun-Jung Park2

1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
력을 확인하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있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531명
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는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
로는 성별, 학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 생의 의미, 극복력으로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4.8%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생의 의미 
향상, 공감능력 증진,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In an attemp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geared toward 
facilitating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verify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as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and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Between March 1 to April 30, 2019, 531 nursing 
students in two different colleg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were enrolled to undertake a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s,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the meaning of lif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skills, resilience and the degree of college adjustment. It was  also ascertained that college
adjustment was better when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were greater. Factors 
affecting college adjustment include gender, grade, education at admission, health status, major 
satisfaction, stress, family economy, meaning of life and resilience; these variables had a 44.8% explain
ability of college adjustment.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propose that sustained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are required to enhance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to ensure their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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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의 선택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대

학 및 전공학과에 대한 탐색과 객관적인 자기 이해, 개인
의 가치관, 자기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1] 대
학 진학을 했을 때, 대학생활 적응도 높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확실한 정보와 객관적인 분석 없이, 자신의 진
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직업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
하며[2],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및 전공학과를 지원하여,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활
은 자율적인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미래 설
계 및 대인관계 등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으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3]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
므로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간호대학생은 본인 
스스로 대학생의 역할 기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고 직
업 및 진로, 학점관리, 대인관계, 임상실습 등의 여러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므
로[4]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문제이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 적응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 과에 비해 다
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엄격하고 과중한 학
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의 습득, 국가고시 준비 등의 과정을 거
쳐야 취업 후 간호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가
지게 된다[5]. 

대학생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려면 생의 
의미는 중요시되며,  Bronk등의 연구[6]에서 대학생의 
생의 의미는 그들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유발 요소가 되므로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
견하면 미래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의 의미는 정신적으
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생의 생의 
의미에 대한 파악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6].

타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공감능력은[7], 다양성으로 가
득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
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으로 매우 중요시된다. 대학생활 동
안 동료, 선후배 등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고 추후 취업 후 간호사로

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8]. 

극복력은 모든 인간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
해 있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으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효과
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다[9]. Jang과 Lee의 연구[10]에
서는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극복력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많은 간호대학 학
생들이 대학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
을 살고 있으므로 극복력은 중요한 개념이다.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 의미와 목적 즉, 
생의 의미가 없다면 간호사 직업에 대한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간호를 받는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생의 의미가 확립되고 행복한 간호대학생
활을 경험하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게 된다. 또한, 
대학생활은 졸업 후에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확립
할 수 있는 직업관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11].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생의 
의미를 알고 타인의 삶을 공감하며 극복력을 가질 수 있
도록 돕는 데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대
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7,12], 자기효능
감[10,12], 감성지능[13-14], 정서지능[3,15], 임상실습
스트레스[4,5], 자아 정체감ㆍ사회적 문제해결능력[16], 
자아 탄력성[17-18], 유머감각[19]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
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

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감능

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1호, 2019

68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

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

학 중인 1∼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을 비확률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05, 
검정력 0.90, 유의수준 0.05, 예측 변인 14개로 설정하
여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 수는 473명이었고 탈락률을 고
려하여 54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부를 제외 한 5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전공만족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생의 의미
Choi 등[20]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13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
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2로 나타났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1]가 개발한 도구를 Jeon[22]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긍정적 24
개 문항과 부정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8로 나타났다.

2.3.4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ong [23]이 번역한 

Resilience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에서 ‘매우 동의 한다’는 7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2.3.5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24]가 제작한 대학생

활적응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참고로 Lee[25]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hronbach’s alpha 
값은 .85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0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

되었으며, 경기도 내 2개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 이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의 배경과 목적 및 자기기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도
중 응답을 원하지 않을 때 철회가 가능하고 비밀 보장 및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
구 대상인 간호대학생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
되었다. 설문 작성이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
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일반

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해 서술적 통계 분석, 측정 변
수 간의 차이,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 생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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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은 여학생 508명(95.7%), 남학생 23명(4.3%)이었고, 학
년은 1학년 94명(17.7%), 2학년 164명(30.9%), 3학년 
172명(32.4%), 4학년 101명(19.0%) 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508 95.7
Male 23 4.3

Grade

Freshman 94 17.7
Sophomore 164 30.9

Junior 172 32.4
Senior 101 19.0

Education at 
Admission

High school graduation 389 73.3
College graduation 83 15.6

University graduation 54 10.2
Qualification exam 3 0.6

Other 2 0.4

Residency

With parents 463 87.2
Self-boarding 41 7.7

Dormitory 15 2.8
With others family member 7 1.3

Others 5 0.9

Religion

Christian 137 25.8
Buddhism 40 7.5
Catholic 50 9.4
Others 1 0.2
None 303 57.1

Health status
Healthy 292 55.0

Moderate 193 36.3
Unhealthy 46 8.7

Human 
relationship

Good 315 59.3
Average 145 27.3

Bad 71 13.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270 50.8

Average 192 36.2
Dissatisfaction 69 13.0

Stress
Many 161 30.3

Average 294 55.4
None 76 14.3

Family Economy Less than 1 million won 14 2.6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50 9.4

More than 2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117 22.0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98 18.5

Over four million won 245 46.1
Unknown 7 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1)

3.2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
활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생의 의미는 5점 만점에 평균 2.97(±.40)
점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35)점, 극복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72(±.73)점,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5점 만점에 평균 3.16(±.44)점 이
었다(Table 2). 

Variables M±SD Min~Max
Meaning of life 2.97±.40 1.15~4.15
Empathy skills 3.48±.35 2.33~4.50

Resilience 4.72±.73 2.64~6.79
College adjustment 3.16±.44 1.84~5.00

Table 2. Degree of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N=53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감
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와 공
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는 성별(t=3.39, 
p=.001), 학년(F=18.55, p=.000), 종교(F=6.57, p=.000), 
건강상태(F=3.05, p=.048), 대인관계(F=24.30, p=.000), 
전공 만족도(F=6.38, p=.002), 스트레스(F=28.60, 
p=.000), 가족 경제력(F=2.70, p=.020)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성
별(t=-2.57, p=.010), 학년(F=30.69, p=.000), 종교
(F=2.64, p=.033), 건강상태(F=12.06, p=.000), 대인관
계(F=34.93, p=.000), 전공 만족도(F=21.17, p=.000), 
스트레스(F=17.21, p=.000), 가족 경제력(F=4.75, p=.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극복력은 성별(t=-2.69, p=.007), 학년(F=28.94, p=.000), 
입학 당시 학력(F=3.08, p=.016), 종교(F=4.10, p=.003), 
건강상태(F=22.53, p=.000), 대인관계(F=53.31, p=.000), 
전공 만족도(F=34.22, p=.000), 스트레스(F=18.16, p=.000), 
가족 경제력(F=9.0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성별(t=-5.081, p=.000), 학년(F=11.46, p=.000), 입학 
당시 학력(F=2.57, p=.034), 건강상태(F=27.52, p=.000), 
대인관계(F=21.52, p=.000), 전공 만족도(F=52.11, p=.000), 
스트레스(F=37.07, p=.000), 가족 경제력(F=3.37,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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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Female 508 2.96±.39 3.39 .001 3.49±.35 -2.57 .010 4.74±.73 -2.69 .007 3.17±.45 -5.08 .000Male 23 3.24±.32 3.30±.29 4.32±.63 2.93±.21
Grade Freshman 94 3.20±.40

18.55 .000

3.20±.24

30.69 .000

4.14±.56

28.94 .000

2.96±.20

11.46 .000Sophomore 164 2.99±.39 3.50±.33 4.75±.73 3.26±.42
Junior 172 2.89±.34 3.57±.32 4.93±.64 3.21±.46
Senior 101 2.85±.40 3.54±.38 4.84±.76 3.09±.54

Education 
at 

Admission

High school graduation 389 2.99±.40

1.75 .138

3.46±.35

2.01 .093

4.67±.73

3.08 .016

3.16±.43

2.57 .037
College graduation 83 2.89±.33 3.52±.39 4.76±.73 3.05±.46

University graduation 54 2.92±.44 3.58±.32 5.01±.73 3.30±.43
Qualification exam 3 2.82±.25 3.62±.07 5.06±.20 3.21±.59

Other 2 2.62±.44 3.53±.09 4.29±.01 3.24±.68
Residency With parents 463 2.96±.40

.56 .695

3.48±.34

1.59 .177

4.72±.73

1.75 .138

3.15±.44

.71 .584

Self-boarding 41 3.01±.38 3.42±.43 4.84±.75 3.21±.50
Dormitory 15 3.07±.38 3.48±.32 4.36±.80 3.15±.36

With others family 
member 7 3.00±.33 3.54±.36 4.45±.84 2.92±.33

Others 5 3.01±.26 3.13±.33 4.37±.72 3.24±.57
Religion Christian 137 3.04±.42

6.57 .000

3.51±.35

2.64 .033

4.67±.77

4.10 .003

3.17±.43

1.45 .216
Buddhism 40 3.14±.42 3.32±.42 4.46±.68 3.00±.32
Catholic 50 3.01±.41 3.44±.33 4.60±.78 3.14±.44
Others 1 3.69±.00 3.33±.00 2.94±.00 2.96±.00
None 303 2.90±.36 3.50±.34 4.80±.70 3.18±.46

Health 
status

Heathy 292 2.97±.39
3.05 .048

3.53±.36
12.06 .000

4.89±.73
22.53 .000

3.26±.45
27.52 .000Moderate 193 2.92±.39 3.43±.34 4.56±.70 3.08±.39

Unhealthy(c) 23 3.08±.45 3.30±.28 4.28±.58 2.82±.34
Human 

relations
hip

Heathy(a) 315 3.00±.38
24.30 .000

3.56±.34
34.93 .000

4.95±.70
53.31 .000

3.26±.46
21.52 .000Moderate(b) 145 2.80±.35 3.44±.35 4.50±.66 3.02±.44

Unhealthy(c) 30 3.15±.41 3.20±.23 4.14±.54 2.99±.17
Major 

satisfacti
on

Satisfaction(a) 270 3.02±.38
6.38 .002

3.56±.35
21.17 .000

4.95±.72
34.22 .000

3.33±.45
52.11 .000Average(b) 193 2.89±.39 3.43±.33 4.56±.69 3.00±.36

Dissatisfaction(c) 52 2.99±.44 3.29±.28 4.27±.57 2.90±.32
Stress Many 161 2.82±.39

28.60 .000
3.46±.36

17.21 .000
4.60±.69

18.16 .000
2.93±.41

37.07 .000Average 294 2.99±.37 3.54±.35 4.87±.69 3.28±.41
None 40 3.21±.38 3.29±.26 4.37±.81 3.14±.43

Family 
Economy

Less than 1 million won 14 2.91±.25

2.70 .020

3.35±.32

4.75 .000

4.19±.54

9.05 .000

2.98±.27

3.37 .005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50 3.11±.42 3.32±.38 4.51±.67 2.99±.30

More than 2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117 2.99±.40 3.43±.30 4.46±.71 3.12±.39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98 2.89±.41 3.49±.38 4.74±.77 3.14±.48

Over four million won 245 2.99±.38 3.54±.35 4.91±.69 3.22±.47
Unknown 7 2.73±.29 3.57±.27 4.61±.82 3.26±.31

Table 3.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31)

3.4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
생활 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의 의미
는 공감능력(r=.092, p=.033), 극복력(r=.246, p=.000), 
대학생활 적응정도(r=.328, p=.000)과 유의한 양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r=.425, p=.000), 
대학생활 적응 정도(r=.246, p=.000)과 유의한 양적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

(r=.501, p=.000)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4).

3.5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과 일반
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입학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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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adjustment 

Meaning of life 1 .092
.033

.246

.000
.328
.000

Empathy skills 1 .425
.000

.246

.000

Resilience 1 .501
.000

College adjustment 1

Table 4. Correlation among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N=531)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69 .154 8.917 .000
Sex .198 .072 .091 2.737 .006

Grade
Sophomore .119 .036 .125 3.328 .001
Junior .078 .037 .083 2.132 .034

Education at 
Admission College graduation -.079 .040 -.065 -1.982 .048

Health status .086 .030 .097 2.864 .004
Major satisfaction .207 .030 .235 6.837 .000
Stress -.216 .032 -.225 -6.649 .000
Family 
Economy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138 .050 -.091 -2.757 .006

Meaning of life .216 .040 .193 5.388 .000
Resilience .177 .023 .293 7.836 .000

Adjusted R2=.448, F=44.006(p<.001)

* Dummy variables : Stress(Many=1, Average, None=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1, Average, Dissatisfacion=0), Health 
status(Healthy=1, Moderate, Unhealthy=0), Sex (male=0, female=1), Family Economy (based on variables : Less than 1 million won), 
Grade (based on variables : Freshman), Education at Admission (based on variables : High school graduat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N=531)

학력,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을 더비 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F=44.006, p=.000), 다중회귀식의 가정을 검정
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80로 자기 상
관성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이 1.025~1.446으로 10보다 낮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대상자의 성별(β=.091, p=.006), 2학년(β=.125, p=.001), 
3학년(β=.083, p=.034), 입학 당시 학력이 전문대 졸업
(β=-.065, p=.048), 건강상태(β=.097, p=.004), 전공만
족도(β=.235, p=.000), 스트레스(β=-.225, p=.000), 가
족 경제력이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β
=-.091, p=.006), 생의 의미(β=.193, p=.000), 극복력(β
=.293, p=.0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4.8%로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

에 영향 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규명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5점 만
점에 3.16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1~4학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Yun과 Min의 연구[18] 3.19점, 
Lee의 연구[25] 3.15점, Son 등의 연구[26] 3.12점과 비
슷한 점수가 확인되었고, Lee 등의 연구[27] 3.23점보다
는 낮고, Kim의 연구[28] 2.72점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의 연구
[29]에서는 3.30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ang의 
연구[30]에서는 3.06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년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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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갈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고학년 간호대학
생은 이론수업과 임상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학업이나 잦은 시험에 대
한 부담,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Jain의 연구[31]에서 고학년 일반대학생이 대학생
활 적응을 가장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전공학과 및 학
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좀 더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입생 때부터 상담 프로
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6].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정도는 4점 만점
에 평균 2.97점으로 중간이상의 생의 의미 수준을 보였
다. Sim과 Park의 연구[32] 3.02점, Kim 등의 연구[33] 
3.11점보다는 낮게 나왔고, Byeon과 Park의 연구[34] 
2.87점보다는 높게 나왔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
하지 않은 7점 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와 
Wee의 연구[35] 4.97점, Kim과 Kim의 연구[36] 4.82
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차이로 직접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입학 시부터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대학생이 본인 스스로 생의 의미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전공에 대한 만
족도를 향상해나갈 수 있다면 생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4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Yang의 연구[37] 3.0
점, Park와 Chung의 연구[38] 3.4점보다 높게 나타났
고, Kim과 Lee의 연구[39] 3.5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같은 대상자이지만 대상자들을 일반화시켜 해
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해 확
인이 필요하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공감은 대표적으로 필
요한 덕목이므로 훌륭한 간호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감 프로그
램을 활용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공감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극복력은 7점 만점에 4.72점으로 동

일한 도구로 측정한 Kim 등의 연구[40] 4.93점보다 낮
게 나타났고, Park의 연구[41] 4.51점보다 높게 나타났
다. 극복력을 측정한 연구는 미흡하여 많은 비교가 어려
웠지만 본 연구와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
인 연구를 통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극
복력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에서 성별, 
학력,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족경제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42], 경제수준, 건강상태, 전공만
족도,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6]와 차
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학 전공만족도
는 대학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입
학 당시부터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Yang과 Moon[43]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
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
생활 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
의 의미는 공감능력, 극복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
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극복력, 대학
생활 적응 정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극복력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삶에 의미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
게 되므로 세 가지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
키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연구를 통한 규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
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 시 대상자와의 
공감능력이 치료적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간
호대학생의 공감능력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더
불어 본인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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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대학생활에서 강화된 극복력을 발휘 할 프로
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
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성별, 학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족 경제력, 생
의 의미와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의 44.8%를 설명하였
고, 극복력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극복력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Jang의 연구[30], Kim의 연구[44], 
Lee의 연구[45]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였고, 나아가서 선
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
료되는 변수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력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
들에게 본인의 생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교
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
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 생의 의미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극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학
년, 입학 당시 학력,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가
족 경제력, 생의 의미와 극복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극복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생의 의미, 공감능력, 극복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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